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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관들 “원전·재생에너지 믹스 필요”…원전업계 기대감↑(한국금융경제신문, ’25.07.22)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할 계획인 가운데, 신임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 역시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인한 전력
인프라 확보의 시급성 및 저탄소·고효율인 원전의 역할과 위험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탈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kf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568

1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한민국은 ’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함 
2  2035 NDC: 대한민국은 ’35년 기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함(’25년 9월 기한)

에너지 정책 1순위 '전력망 확충'…"기업·정부·시민단체 한 마음"(ZDNET Korea, '25.07.04.)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분산화를 꼽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과도한 정부 개입, 정책 간 연계 부족, 재정 확보 미흡 등을 기존 정책의 문제로 지적하며, 2030 NDC1 달성과 2035 NDC2 
수립을 위한 과학적·경제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망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민단체는 분산화를, 
학계는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https://zdnet.co.kr/view/?no=20250704135030

안녕하세요, 대신경제연구소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정책 환경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8월,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과 책임 경영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ESG는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8월의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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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리즈] 재생에너지 활성화 해야...스마트 그리드 구축 필요(4)(투데이에너지, '25.07.14)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장애물인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IC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분산형 전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한다. 주요 기술로는 ▲스마트 미터를 통한 실시간 에너지 사용 관리 ▲ESS(Energy Storage System) 연계를 통한 전력
계통 안정화 ▲전기차의 V2G 기술3 ▲수요반응제도(DR)4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 플랫폼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시스템 혁신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총 27.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5841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전력망 선진화

3  V2G(Vehicle to Grid) 기술: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과 연결해 양방향 전력을 송전하는 기술
4  수요반응제도(Demand Response):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수요를 줄이거나 다른 시간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전력 사용 패턴을 조절하여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제도

https://www.kf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568
https://zdnet.co.kr/view/?no=20250704135030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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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사례

• 개요
− 2024년 초, 약 6개월간 45개 기업이 주 4일 근무제(주 4일 근무, 임금 감소 없음) 시범사업을 진행
− 100:80:100 모델*을 41개 기업이 완전 도입, 일부는 조직 특성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

       * 1 00:80:100 모델은 임금100% 유지, 근무시간 80% 단축, 생산성 100% 유지를목표로 하며, 
주4일근무제와 하루6시간씩 5일근무, 또는9일근무후1일휴무(2주 기준) 등으로변형가능

• 주요 진행 방식
− 고정된 요일 휴무, 특정 직원 또는 부서에 제한적 적용, 단축 근무시간 조정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 결정
− 전체 기업의 52%는 회의 방식 개선, 25%는 디지털 툴을 도입하는 등 업무 효율화에 집중

• 주요 진행 결과
− 73%의 참여 기업이 시범 기간 후 4일제 근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거나 연장할 계획 발표
− 참여 직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개선, 스트레스 감소, 주4일 근무제 지속 희망
− 시범사업 이후에도 재무성과를 유지하면서 직원 복지에 상당한 개선이 있음을 입증

• 한계점 및 시사점
− 참여 기업의 20%는 주5일제 복귀를 결정하는 등 주4일제 도입을 보류하거나 중단
− 일부 경영진은 주4일제를 다소 회의적으로 인식하거나 도입 가능성의 실험 단계 수준으로 인식

[출처] 4 Day Week Global, Intraprenör & University of Münster(2024). The 4-Day-Week in Germany.

※ 영국주4일 근무제 워킹그룹(4-Day Week Working Group)의5가지 권고사항

1. 시범사업 시행 준비가 된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 노조의 노력 강화 필요

2. 시범사업 운영 시 아래 8가지 원칙을 고려: ① 자발적 시범사업 진행, ② 노사 및 이해관계자 협의와 협상, ③ 급여와 복지 수준 유지, 
 ④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다양성과 자율성 반영, ⑤ 노사 간 명확한 목표와 기대치 제시, ⑥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⑦ 비근무 시간에 대한 자율성 확보, 
 ⑧ 시범운영 전 충분한 기간 확보

3. 주4일제 시범운영의 설계 및 평가에 외부 전문기관 참여

4. 주4일 근무제의 정의 명확화: 임금이나 복리후생 유지, 정상 계약 근무 시간 20% 축소, 현재 생산성 유지

5. 주4일 근무제(4-day week) 용어를 단축 근무주(shorter working week) 또는 단축 근무일(shorter working day)로 대체하여 사용

    [출처] Welsh Government(2024). The 4-day week: A social partnership insight.

주 48시간 시대로?…'이재명표' 4.5일제 본격 추진 (연합뉴스, ’25.07.06)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를 48시간으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나 연장근로 한도를 기존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 제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등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려
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양극화 등 우려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향후 실질적인 입법과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https://www.yna.co.kr/view/MYH20250706006200038

https://www.yna.co.kr/view/MYH20250706006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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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기간' 주목, 주주 환원 신속성 vs 기업 재무 유연성(비즈니스포스트, ’25.07.24)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소각 기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신규 자사주는 즉시~1년 내 소각, 기보유 자사주는 6개월 이내~5년 이내 소각 등 의원별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투자자와 재계 입장이 갈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빠른 소각이 주당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6개월 또는 1년 이내 소각을 요구하는 
반면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자사주 매입 자체를 위축시켜 오히려 주주환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경영판단의 원칙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으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과 경영권 방어를 별개로 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포이즌 필(Poison pill):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적대적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전략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4827

※ 자기주식소각의무화관련상법개정안주요내용및 입법취지

• 김남근 의원 등(2025.07.09. 발의, 의안번호 2211373)
→ 신규 취득 후 1년 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내 소각,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보유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여 주주총회 승인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안(안 제542조의14 신설)

• 차규근 의원 등(2025.07.14. 발의, 의안번호 2211460)
→ 신규 취득 후 6개월 내 소각, 기존 보유 자기주식 5년 내 소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 대상 신주 배정 금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보유 허용(안 제342조). 회사 분할 혹은 분할합병 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안 제530조의10)

• 김현정 의원 등(2025.07.22. 발의, 의안번호 2211631)5

→ 신규 취득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6개월 내 소각,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보유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여 주주총회 승인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반드시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2조의16 신설). 해당 법 시행 전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제542조의16의 개정 규정에 따름

• 민병덕 의원 등(2025.07.22. 발의, 의안번호 2211620)
→ 신규 취득 후 1년 내 소각, 기존 보유 자기주식 6개월 내 소각,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생주식 총수의 3% 미만인 경우 2년 내 소각,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보유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여 주주총회 승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예외적인 경우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얻도록 하여 남용가능성 완화(안 제341조의4 신설)

• 이강일 의원 등(2025.07.23. 발의, 의안번호 2211682)6

→ 일정기간 내 소각,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처분 허용
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이라 해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의 유연성은 유지(안 제343조의2 신설)

5  7월 15일 ‘자사주 신규 취득 시 3년 내 소각’ 원칙을 담은 개정안(의안번호 2211494)을 발의하였으나, 7월 22일 이를 철회하고 즉시 소각하는 개정안으로 재발의
6  이외에도 이강일 의원 등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임직원 보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678)을 별도 발의하였음(7월 23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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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SG연구소 평가 개요 】

 한국ESG연구소7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인 ESG 성과와 리스크 평가를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책임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평가는 KOSPI 200 및 KOSDAQ 150, KOSDAQ 글로벌 상장사, 비상장사 중 회사채 발행 기업, 고객사 요청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함

 한국ESG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KRESG 평가 모델은 글로벌 제도 변화와 이니셔티브 주요 기준에 의거하되, 국내 공시 실정과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등 배점을 반영한 평가지표로 구성됨. 지표별 합산 점수에 산업별 가중치를 반영한 후,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제재

요소 차감 방식을 적용하여 전체 점수를 산정함. 점수는 각 개별 기업의 활동 수준에 따라 절대평가로 산출되며, 영역별 전체 평가 대상

기업의 점수를 정규분포화 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함

 평가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기업이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자율로 공개한 자료와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부처별 공개자료임. 단, 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컨트로버시(부정) 이슈 발생 시

기업 피드백 절차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현황을 컨트로버시 중대성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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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연구소 2025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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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분류 중분류

환경경영체계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동

환경경영 실천

생물다양성

환경전략 및 목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및 에너지

자원순환 및
효율화

용수 및 폐기물

에코 디자인

환경영향 저감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환경 기회 비즈니스 모델 혁신

환경 위험 제재 및 처벌 내역

표1. KRESG 평가모델 구성 

[출처] 한국ESG연구소

지배구조
대분류 중분류

주주
주주권리

이익배분

이사회

이사회 구성

이사회 성과 보수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활동 성과

감사제도

감사기구 운영

감사기구 독립성 및 전문성

감사 기능 및 역할

내부통제 및
경영투명성

윤리경영

계열회사와의 거래

거버넌스 위험 제재 및 처벌 내역

사회

대분류 중분류

인권경영과
다양성

인권경영

다양성

제품 및
서비스 책임

제품서비스 안전

소비자 보호

공급망 관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공급망 ESG 관리

인적자본 및
근무환경

고용환경

조직문화

노사관계

산업안전과 보건 산업안전보건

지역사회 관계 지역사회 공헌

정보보호 정보보호 시스템

사회위험 제재 및 처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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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ESG연구소(KRESG)는 대신파이낸셜그룹의 계열사로, 기업 및 기관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영성과와 리스크를 평가하고 책임투자 관련 리서치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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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평가 결과]

I. 평가 결과 요약

 [평가 대상] 2025년 상반기 평가는 상장사 996개사, 비상장사 140개사, 총 1,136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이는 지난

2024년 하반기 평가 대상인 1,107개사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직전 평가 대상에서 상장폐지 및 흡수합병 등으로 인해 4개사가

제외되었고 33개사가 신규 편입됨

 [평가 기준] ESG 규제 동향에 따라 의무적인 수준에 불과한 활동은 배제하고 실제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모든 영역의 평가

기준이 강화됨. 각 영역별 주요 평가지표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환경 영역은 국내외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 정보의 실효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표의 정의와 배점 기준을 산업 특성 및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함. 사회 영역에서는

국내외 공급망 관리 요구 확대에 따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지표 배점 기준을 강화함. 그리고 지배구조 영역은 최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중시하는 국내 자본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배당기준일 분리 및 배당 실행 여부 평가지표를 신설함

 [평가 결과] 각 영역별 점수가 대폭 상승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선언적인 성과 공시에서 더 나아가 목표 및 실제 이행 수준의 정량적

보고를 확대함으로써 KRESG 평가 기준 강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음. 그 결과 직전 평가에서 보통 등급(B+,B)에 해당했던

기업들의 등급 상승이 확인되었으며, ESG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우수 등급(S,A+,A) 기업과 미흡

등급(C,D) 기업 간 차이가 더욱 커져 평균 점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음

 [시사점] 평가 체계는 형식적 공시 여부가 아닌, ESG 활동 이행 수준이 결과에 반영되는 구조로 고도화되고 있음. 그러므로 기업은

의무적 대응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ESG 활동을 강화하지 않으면 점차 등급 방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ESG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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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통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수
(개)

비율
(%)

직전* 대비
(%p)

기업수
(개)

비율
(%)

직전* 대비
(%p)

기업수
(개)

비율
(%)

직전* 대비
(%p)

기업수
(개)

비율
(%)

직전* 대비
(%p)

우수

S 0 0.0 - 0 0.0 - 0 0.0 - 8 0.7 ▲0.4

A+ 10 0.9 ▼0.2 30 2.6 ▼0.5 42 3.7 ▼0.2 41 3.6 ▲0.8

A 238 21.0 ▲2.2 278 24.5 ▲5.1 283 24.9 ▼1.6 180 15.8 ▼0.5

보통
B+ 307 27.0 ▼0.6 286 25.2 ▼1.0 254 22.4 ▼4.5 333 29.3 ▼3.4

B 414 36.4 ▼5.0 88 7.7 ▼0.9 505 44.5 ▲5.2 472 41.5 ▼0.4

미흡
C 145 12.8 ▲3.1 297 26.1 ▼1.9 28 2.5 ▲0.9 82 7.2 ▲2.1

D 22 1.9 ▲0.6 157 13.8 ▼0.9 24 2.1 ▲0.3 20 1.8 ▲0.9

표2. 통합 등급 및 영역별 등급 분포 현황 

* 직전 평가는 2024년 상반기 평가를 당기 평가 등급 컷으로 재산출한 결과
[출처] 한국ESG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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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역별 평가 결과

통합

 2025년 ESG통합등급의 경우 직전 평가 대비 A등급 및 C등급 기업 수가 증가하고 비중 역시 커졌음(표2 참고)

 이는, 기업의 실제 이행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전 영역의 평가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활동 유지에

머무르는 기업은 등급이 하락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개선하는 기업의 등급은 상승한 결과임. 특히, 사회 영역에서 등급 하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기업은 각 영역별로 정성 · 정량 성과 개선 및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보통 등급(B+, B)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SG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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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업명 산업분류(KRESG기준)

1 SK케미칼 화학
2 현대모비스 자동차ㆍ운수장비 및 부품
3 SK아이이테크놀로지 IT 부품ㆍ하드웨어
4 LG이노텍 IT 부품ㆍ하드웨어
5 삼성전기 IT 부품ㆍ하드웨어

순위 기업명 산업분류(KRESG기준)

6 SK가스 유틸리티
7 현대백화점 유통
8 LG전자 내구소비재
9 SK하이닉스 반도체ㆍ반도체 장비
10 GS리테일 유통

표3. 2025년 상반기 통합등급 상위 기업

[출처] 한국ESG연구소

순위 기업명 산업분류(KRESG기준)

1 HD현대중공업 조선

2 한화 사업지주

3 LG전자 내구소비재

4 HD현대인프라코어 기계 및 기타부품

5 현대모비스 자동차ㆍ운수장비 및 부품

순위 기업명 산업분류(KRESG기준)

6 SK아이이테크놀로지 IT 부품ㆍ하드웨어

7 엘에스일렉트릭 IT 부품ㆍ하드웨어

8 삼성물산 무역ㆍ자원개발

9 기아 자동차ㆍ운수장비 및 부품

10 LG이노텍 IT 부품ㆍ하드웨어

표4. 2025년 상반기 E(환경) 등급 상위 기업

[출처] 한국ESG연구소

환경

 2025년 환경 영역은 등급 컷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A등급으로 신규 진입하는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위와 하위 등급에 기업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임

 보통 등급 기업들의 전반적인 환경 데이터 공시 수준 확대가 우수 등급 편입으로 이어짐

 환경 정보 공시 여부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므로, 기업은 우수 등급 이상을 지속하기 위해 실질적 환경성과

개선과 정성적 정보 공개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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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우수 등급 기업 수와 비중은 큰 하락 없이 유지되었음

 다만, B+등급 이하에서는 뚜렷한 하향 이동이 나타나, B등급이 전체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44.5%)을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등급 분포가 B, C, D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임(표2 참고)

 이는 우수 등급 기업과 보통 등급 이하 기업의 ESG 성과 수준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우수 등급 기업들은 강화된 기준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은 ESG 활동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의무적 수준의 공시에 머문

기업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해석됨. 특히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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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업명 산업분류(KRESG기준)
1 일동제약 제약ㆍ바이오
2 포스코스틸리온 철강금속
3 LG이노텍 IT 부품ㆍ하드웨어
4 롯데정밀화학 화학
5 SK아이이테크놀로지 IT 부품ㆍ하드웨어

순위 기업명 산업분류(KRESG기준)
6 포스코DX IT 소프트웨어
7 SK케미칼 화학
8 HL만도 자동차ㆍ운수장비 및 부품
9 신세계I&C IT 소프트웨어
10 HL홀딩스 사업지주

표5. 2025년 상반기 S(사회) 등급 상위 기업

[출처] 한국ESG연구소

순위 기업명 산업분류(KRESG기준)
1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
2 SK텔레콤 통신서비스
3 KB국민카드 기타금융
4 경남은행 금융
5 SK 사업지주

순위 기업명 산업분류(KRESG기준)
6 SK하이닉스 반도체ㆍ반도체 장비
7 케이티 통신서비스
8 롯데쇼핑 유통
9 아이엠뱅크 금융
10 SK케미칼 화학

표6. 2025년 상반기 G(지배구조) 등급 상위 기업

[출처] 한국ESG연구소

지배구조

 보통 등급의 기업 비중이 70%를 넘는 지배구조 영역은 세 영역 중 가장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전년비 등급

분포의 변동이 타 영역 대비 크지 않은 편임

 지배구조 영역은 DART 사업보고서 등 의무화된 출처를 평가하는 영역 특성상 수집 데이터의 결측치 비율이 낮으며, 타 영역

대비 규격화된 데이터를 평가하기 때문에 배점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음

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유일하게 지배구조 부문이 S와 A+등급 기업수가 증가한 영역으로 나타났지만, 미흡 등급 기업 또한

증가하여 꾸준히 개선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Vol.11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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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8월호에서는 8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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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 내용 마감일 문의처

[부산] 2025년
제2차 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
공고

⁃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

⁃ (지원대상) 
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10여개 사업장

⁃ (지원내용)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지원

⁃ (지원금액)
노동자 복지시설 신설 및 개·보수(비품 일체
포함), 보호 물품 구입 등 최대 5백만원

8월6일
부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노동권익팀
051-888-6471

[광주] 2025년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지한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체(4개사 내외)

⁃ (지원내용) 휴게실(샤워실 포함) 신설 및
개·보수 공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1개 사업체 당 공사비의 최대
80% 지원(최대 850만원 내외)

8월14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사상생추진단
062-960-2653

2025 KCA
 ESG 혁신캠프

⁃ ESG 규제·정책 관련
교육·자격취득, 기업
컨설팅 기회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운영을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확인서 보유기업(창업〮벤처기업/     
       KCA 지원사업 참여이력 보유 기업 등 우대)
⁃ (지원내용)

ESG 전문가 양성 역량 교육(20개사, 20명)
ESG 전문가의 기업방문 현장 컨설팅(10개사)

8월18일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SG혁신홍보팀
061-350-1324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기업의 재생e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

⁃ 기업의 재생e 사용여건
진단 및 이행전략 제시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

⁃ (현장진단 컨설팅)
재생에너지 사용여건 진단, 전력사용량· 
사용패턴·재생에너지 설치 잠재량 등
기초정보 파악, 재생에너지 활용 기본 교육, 
현장조사보고서

⁃ (이행전략 컨설팅)
맞춤형 재생에너지 활용전략 제시, RE100 
장기 이행 로드맵 수립, 이행 방안/전략별
경제성 분석, 재생에너지 활용 심화교육,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상담, 최종결과보고서

8월22일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지원센터
(기업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02-6050-7111

중소

중소

중소중견

중소

2025년 8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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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2025~2026년 상장회사가 주목해야 할 거버넌스 트렌드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은 상장회사 임직원을 위한 Governance 
중심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주주총회, 경영권 분쟁 등 지배구조의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입니다.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이란?

Why Governance?

기업경영의 핵심은 거버넌스이다.

●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 변화와 거버넌스 점검

● 주주행동주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모색

● 2026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프리뷰

● 상장기업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 관련 실무 지원

※ 거버넌스 분야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접목한 커리큘럼으로 구성

모집요강

교육 일정 ㅣ 2025.09.03.(수) - 2025.11.26.(수)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총 12회)

교육 대상 ㅣ 상장회사 임직원

교육 장소 ㅣ 대신파이낸스센터 5F 강당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 1가)

모집 인원 ㅣ 60명 내외

수강 신청 ㅣ 2025.08.04(월) – 2025.09.01(월)

* 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수강 신청 (☞ 클릭)
- 수강 신청은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별도의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수  강  료 ㅣ 1인당 350만원 (VAT별도)

문 의  처 ㅣ
이필화 책임연구위원
   02-2084-7813
   philwha.lee@daishin.com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수강 신청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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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Curriculum & Instructor

Why Governance?

기업경영의 핵심은 거버넌스이다.

●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 변화와 거버넌스 점검

● 주주행동주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모색

● 2026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프리뷰

● 상장기업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 관련 실무 지원

※ 거버넌스 분야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접목한 커리큘럼으로 구성

모집요강

교육 일정 ㅣ 2025.09.03.(수) - 2025.11.19.(수)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총 12회)

교육 대상 ㅣ 상장회사 임직원

교육 장소 ㅣ 대신파이낸스센터 5F 강당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 1가)

모집 인원 ㅣ 60명 내외

수강 신청 ㅣ 2025.08.04(월) – 2025.09.01(월)

* 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수강 신청 (☞ 클릭)
- 수강 신청은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별도의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수  강  료 ㅣ 1인당 350만원 (VAT별도)

문 의  처 ㅣ
이필화 책임연구위원
   02-2084-7813
   philwha.lee@daishin.com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https://forms.gle/ZJYAqoXJ54av8LP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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